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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아담 샌들러, 뻔해도 괜찮아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얼마 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. 두 번째였고 거의 1년 

만이었다. 불행 중 다행으로 나의 증상은 굉장히 경미했

다. 약 기운 때문에 비몽사몽 했던 이틀 정도를 빼고는 

컨디션이 양호해서 격리하는 내내 좀이 쑤셔 힘이 들었

다. 격리 중에 넷플릭스만이 나의 절친이 되어주었는데 

침대에서 영화를 십여 편은 본 것 같다. 눈 뜨면 아침부

터 밤까지 영화를 봤는데 긴장감이 가득하고 무거운 영

화들을 보고 난 후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꼭 가벼운 코

미디 영화를 골라 보았다. 그러다 보니 아담 샌들러 주

연의 영화는 무려 다섯 편이나 보았는데 간단히 소개

해볼까 한다. 

드류 베리모어와 함께 나온“블렌디드”는 아들 둘을 

키우는 돌싱녀와 딸 셋을 둔 돌싱남이 자꾸 얽히더니 아

프리카 여행에서까지 만나게 되고 일주일 동안 함께 시

간을 보내다가 서로를 공감하며 사랑이 싹트는 내용인

데 오랜만에 드류 베리모어 특유의 사랑스러운 연기를 

볼 수 있어서 유쾌하게 보았다. 아담 샌들러는“웨딩 싱

어”,“첫 키스만 50번째”에서도 드류 베리모어와 연인

으로 나오는데 둘의 보여주는 케미가 마음에 든다. 

3월 말에 2탄이 개봉되는“머더 미스터리”에는 제니

퍼 애니스턴과 함께 나오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떠난 

유럽 여행에서 황당하게 억만장자 살인 누명을 쓰고 부

부가 사건을 파헤치며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잡는 내용

이다. 영화 시작하고 20분쯤 지나 이미 본 영화라는 것

을 알았지만 결말이 가물가물해서 결국 끝까지 보고 말

았다. 

영화“허슬”은 다소 뻔하지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

는 스포츠 영화로 운이 다한 농구 스카우터가 스페인 

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년을 NBA에 데뷔할 수 있

게 이끌어주는 내용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영화를 

좋아하다 보니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다. 아담 샌

들러는“해피 길모어”,“워터 보이”에서도 스포츠를 주

제로 한 영화를 선보였는데 이 영화들은 하나같이 굉장

히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서도 뭔가 치명적인 약점을 지

닌 부족한 인간이 등장하다. 그리고 주인공은 결국 역경

을 이겨내며 승리한다는 다소 뻔한 결말을 갖고 있지만 

영화를 보는 내내 온마음 다해 주인공을 응원하고 있는 

나를 발견할 수 있다. 

“웨딩위크”는 몇 장면에서 정말 혼자 박장대소를 하

며 웃었는데 자녀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두 아버지와 

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정말 황당무계하지만 그 안에 소

소한 가족들의 사랑과 감동이 뿌려져 있어서 기분 좋게 

볼 수 있었다.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웃고 싶을 때 추천

하고 싶은 영화다.

“마이어로위츠 이야기”는 내가 본 아담 샌들러 영화 

중 최고 수준이었는데 마이어로위츠 집안의 세 남매가 

오랜 세월 쌓여있던 가족의 갈등을 풀어가며 아버지를 

떠나보내는 내용으로 오랜만에 벤 스틸러와 더스틴 호

프먼의 연기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. 아버지의 사랑을 두

고 경쟁하는 세 남매의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

으로 닮아있어서 흥미롭기도 했다. 

아담 샌들러는 유명한 코미디 배우로 유명 코미디 프

로그램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 작가 출신으로 90년 후반

에 웨딩 싱어와 워터 보이가 대박을 거두며 흥행 배우로 

발돋움하게 된다. 개봉하는 많은 영화들이 흥행에는 나

름 성공했지만 대부분의 영화가 작품성에서는 평론가

들의 혹평을 피해 갈 수 없었다. 솔직히 그들의 혹평이 

무리는 아니다. 대부분의 아담 샌들러표 영화는 유치하

고 한심하고 말도 안 되지는 구석이 말도 못 하게 많기 때

문이다. 게다가 억지로 구겨 넣은 싸구려 감동과 해피엔

딩은 진부하기 짝이 없기까지 하다.

하지만 어쩔 수 없다. 때론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단 말이

다. 굳이 작품성 같은 것을 따지지만 않는다면 아담 샌

들러의 영화들은 킬링타임용, 기분전환용으로 최적화

된 영화들이다. 보다가 잠시 휴대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

다녀와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영

화랄까? 하지만 뻔한 해피 엔딩이라도 속 시원한 결말을 

보고 나면 솔직히 기분이 좋아진다. 정말 한치의 반전도 

없는 뻔한 결말이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

적이라고 해야 할까? 영화를 보면서 조금도 긴장할 필요

가 없단 말이다.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 된다. 

작품성 없는 저급한 B급 영화 취급을 받으면 좀 어떠

랴? 의외로 아담 샌들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배우 8위

에 오를 정도로 흥행 실적도 대단하다는 사실. 나름 사

업 수완도 좋고 또 그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만

은 아닌 게 확실하다. 아무튼 이제는 어느덧 환갑을 앞

둔 무표정 연기와 능청스러운 연기에 대가 아담 샌들러 

덕분에 이번 나의 격리 기간이 아주 따분하지만은 않

았다. 

한두 시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킬링타임이 필요하시

다면 추천합니다. 아담 샌들러표 뻔하고 유치한 영화. ̂ ^ 


